SNR#3627 UDP 시스로그 트래픽이 감소한 뒤에도 디스크 임시 저장 영역에 패킷이 남는 문제 해결
버전: [4.0.2609.0](../../4.0/releases/4.0.2609.0)
UDP 시스로그를 수집하는 도중 트래픽이 몰렸다가 감소한 뒤에도, 디스크에 임시로 저장된 패킷 일부가 처리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윈도우·리눅스 등 운영체제와 관계없이 UDP 시스로그를 수신하는 모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원인: UDP 트래픽이 몰려 메모리 버퍼가 가득 차면 초과하는 패킷을 디스크에 임시로 저장(swap)한 뒤 버퍼에 여유가 생기면 다시 읽어 처리합니다. 트래픽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면, 아직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은 압축 단위(약 1MB)의 패킷을 내보내는 트리거가 동작하지 않아 해당 패킷이 메모리에 무기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수신을 종료하는 시점에도 같은 이유로 마지막 압축 단위의 패킷이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고 유실될 수 있었습니다.
해결: 짧은 주기(100ms)로 미기록 패킷을 강제로 디스크에 내보내도록 하고, 수신 종료 시점에도 남은 패킷을 반드시 디스크에 기록하도록 수정했습니다. 이제 트래픽이 멈춘 뒤에는 임시 저장 영역이 정상적으로 비워지고, 수신 종료 시에도 패킷 유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